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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나는 당신의 것, 당신께서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GL[성가책] 435번 

 

파울라 알베르스, 마리아 에른프리드 수녀는 베어젠브뤽 주, 폴트라거에서 태어났다. 파울라는 

부모의 농장에서 자라난 아홉 명의 자녀 중 여섯 째였다. 

아동기와 유년기는 1차, 2차 세계대전의 결과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특징지어졌다.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마친 뒤(1926 – 1934), 파울라는 3년간 부모의 집에서 일을 도운 

다음 1년 동안 한 가정의 가정부로 일했다. 그리고 나서 뮨스터에서 우리 수녀들과 함께 가정 

관리 양성을 마쳤다. 

전쟁 중에 오빠 두 명이 사망하여 파울라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10년을 더 일했다.  

1951년에야 웨스트팔렌의 알렌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를 청하면서 수도 성소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파울라의 두 자매 – 세상을 떠난 우리 회의 마리아 클로틸데 

수녀와 마리아 에어린다 수녀 – 는 더 일찍 입회할 수 있었다. 

마리아 에른프리드 수녀는 수도 양성을 마치고 나서 40년이 넘도록 주로 수녀회의 여러 분원의 

주방에서 봉사했다. 사랑에 담긴 투신으로 수녀들과 집안의 모든 이들을 돌봤다. 수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의 필요에 대해 주의 깊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 보았고 그에 대해 수녀에게 감사했다.  

뇌졸증과 여러 번의 수술은 수녀의 활동적인 사도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 고유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삶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 우리가 즐겨 부르듯, 현존의 사도직이었다 – 

그리하여 병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의존을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마리아 에른프리드 수녀는 겸손하고 만족스러워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수녀는 미묘한 

유머 감각을 지녀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노래 부르는 일도 몹시 좋아했다.  

동료 수녀들과 병원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투신과 수녀의 품성에 대한 감사로써 수녀를 보살폈다. 

그리고 흔히 수녀에 의해 풍성해짐을 느끼고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힘을 얻곤 했다. 

마리아 에른프리드 수녀는 죽음으로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봉헌했다. 이제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가정을 찾게 되기를! 


